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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braless wear consumption experiences among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focusing on body liberation, sensory-centered consumption, and self-acceptance. Using qualitative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0 participants from August 7 to 30, 2025, generating approximately 900 minutes of data. A thematic analysis identified major patterns and meaning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oosing braless wear is perceived not merely as an alternative garment decision but as a cultural practice that reflects broader shifts in women’s identity and consumption. Women in their 20s associated braless wear with immediate comfort, freedom, and self-expression, often influenced by peer recommendations and social media. By contrast, women in their 30s emphasized practicality, functionality, and durability, linking their choices to body changes after childbirth and a preference for long-term wearability. Across both groups, participants reported a sense of physical liberation from the pain, pressure, and discomfort associated with traditional bras, although interpretations diverged: the younger cohort framed this liberation as symbolic autonomy and identity expression, while the older cohort framed it as functional relief and everyday convenience. Moreover, consumption patterns revealed generational differences: consumers in their 20s focused on instant satisfaction and repeated purchases, whereas those in their 30s valued durability, easy maintenance, and sustainable use, reflecting slow fashion values. Overall, this research highlights how braless wear consumption reflects the evolving cultural meanings of women’s bodies and autonomy in Korea, providing both academic insights into fashion and body stud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lingeri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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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여성의 속옷 소비는 단순한 기능적 착용을 넘어 신체의 자유, 감각적 안정성, 자율적 표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여성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신체 감각과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전통적 속옷 착용의 불편함이나 젠더 규범에 대한 거부를 통해 새로운 소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노브라 운동’이 확산되면서 브래지어 착용 거부가 단순한 패션 트렌드를 넘어 젠더 규범 해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의 일상적 소비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Beh, 2020).

      이러한 흐름은 기존 속옷 연구의 관점과도 구분된다. 선행연구들은 속옷을 기능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Kim et al., 2021), 사회문화적 재현의 장으로 분석한 연구(Park & Chun, 2019; Kim, 2019), 그리고 젠더 규범과 페미니즘 담론에 초점을 둔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외형적 미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율의 맥락에서 속옷을 논의해 왔으며, 실제 착용자가 경험하는 감각적·정서적 변화나 세대별 소비 가치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단순히 브래지어 착용 거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넘어, 소비 방식의 전환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MZ세대 여성은 ‘불편함을 참는 미적 규범’ 대신 감각적 편안함과 실용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이는 슬로우 패션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슬로우 패션은 단순히 생산 속도를 늦추는 개념이 아니라,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각과 가치에 따라 소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Fletcher,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노브라 웨어는 감각적 만족과 자기 수용, 그리고 실용적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새로운 패션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노브라 웨어(braless wear)’가 있다. 브라렛, 노와이어 브라, 내장형 라운지 웨어 등은 물리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감각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착용 문화를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속옷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수용과 신체 해방을 기반으로 한 소비적 전환을 상징한다. 해외 연구에서도 브래지어를 포기하는 현상이 편안함과 자신감, 신체 자율성 회복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Megan, 2025), Z세대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선택은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문화 흐름과도 연결된다(Accio, 202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을 ‘감각적 편안함·자기수용·지속가능성’의 교차점에서 탐색하고자 하며, 이러한 복합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접근은 개인의 감정, 신체 감각, 가치 인식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Lincoln & Guba, 1985; Silverman,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브라 웨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능적 제품 평가나 젠더 해방 담론에 국한되어 왔다. 실제 착용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소비자의 신체 감각, 정체성 인식, 소비 기준 변화 등은 심층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선행연구(Jang, 2008; Kim et al., 2020)에서 제시하듯, 패션 소비는 감각적 만족과 개인의 가치 인식이 결합된 문화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브라 웨어 소비를 감각 중심 소비와 실용적 지속가능성이 만나는 새로운 패션 경험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20-30대 여성의 신체 해방감, 자기 수용, 그리고 세대별 소비문화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화 인지 이론(embodied cognition theory)과 신체 해방 관점
        신체화 인지 이론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 의사결정이 추상적 인지 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bodily sensations)과 환경과의 상호작용(tactile feedback)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Barsalou, 2008). 즉, 인간의 인지는 신체 경험과 밀접히 얽혀 있으며, 몸은 사고와 감정의 매개이자 그 근원이다.

        의복은 이러한 신체화된 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대표적 매체로, 의복의 촉감·압박감·착용감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 자신감,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신호로 작용한다(Entwistle, 2000). 따라서 속옷의 감각적 경험은 신체를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기능을 넘어, 자기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체화된 인지 과정(embodied cognition)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브라 웨어의 착용 경험은 전통적 브래지어가 제공하던 ‘압박·구속·통제’의 감각에서 벗어나는 감각적 전환으로 이해된다. 즉, 신체 감각의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편안함의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해방감과 자기 수용의 강화로 이어지는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을 형성한다. 이러한 감각의 변화를 통해 여성은 사회적 규율에 의해 통제된 신체 인식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자신의 신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한편, 신체 해방(body liberation) 관점은 이러한 체화된 감각 경험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율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신체 해방은 젠더 규범과 미적 기준이 여성의 몸을 규정해온 사회문화적 구조를 비판하며, ‘있는 그대로의 몸을 긍정하는 자율적 실천’을 중시한다(Kim, 2019). 브래지어 착용 규범은 여성의 몸을 ‘단정함’과 ‘예의’의 기준으로 통제해 온 대표적 신체 규율 장치였으며, 그 거부나 대체재 착용은 규범적 여성성으로부터의 이탈과 자기 감각에 근거한 탈규범적 실천(body de-regula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노브라 웨어는 단순한 속옷의 대체재가 아니라, 신체 감각을 기반으로 자기 인식을 재구성하고 자율성을 실천하는 감각적·심리적 해방의 패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체화 인지 이론이 설명하는 감각-정서-가치의 연쇄 구조 속에서, 여성의 자기 수용과 신체 해방을 구체화하는 현대적 패션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2.2. 노브라 웨어
        속옷은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거나 보정하는 의복을 넘어, 여성의 신체 인식과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해왔다. Jung et al.(2014)은 의복의 맞음새가 여성들의 신체 만족감과 자기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속옷 역시 단순한 신체 보정 도구가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미적 기준과 여성성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속옷의 경계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Lee(1997)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통해 속옷이 단순히 은폐되는 의복이 아닌 패션의 일환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Sin et al.(2016)은 국가별 브래지어 패턴을 비교하며 속옷 디자인이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브라 웨어’는 기존 속옷의 불편과 압박에서 벗어난 대안적 의복으로 등장하였다. 노브라 웨어는 브라렛(bralette), 노와이어 브라(no wire bra), 캡 내장형 탑 등 전통적 브라를 대신하는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며,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Park and Jang(2014)의 연구에서도 중년 여성들이 브래지어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노브라 웨어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수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속옷이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재현하고 규율하는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Park and Chun(2019)은 여성 잡지의 브래지어 광고를 분석하여, 속옷이 여성의 가슴을 규격화된 이미지로 소비하게 만들며 젠더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Kim(2019)은 탈코르셋 담론을 통해 여성의 몸을 사회적 갈등과 저항의 장으로 해석하며, 노브라가 신체 주체성과 해방의 상징적 실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Kang(2022)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속옷 인식이 ‘필수적 착용물’에서 ‘자기표현적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브라가 편안함과 자기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노브라 웨어는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패션 실천으로 해석된다. Entwistle(2000)은 의복을 단순한 보호나 장식의 수단이 아니라, 신체를 규율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브라 웨어는 규범적 여성성에 대한 해체적 실천이자 신체 경험의 주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감각적 패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2.3. 신체 해방감
        신체 해방감은 단순히 의복의 물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주체성의 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체 해방감은 의복 착용이 주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과 동시에, 이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안도감과 자율적 자기 인식의 확장을 포괄한다(Entwistle, 2000).

        선행연구에서도 속옷은 여성의 신체를 규율하는 동시에 억압적 경험을 강화하는 도구로 지적되어 왔다. Nam and Kum(2005)은 패션에 표현된 가슴 디자인의 미적 기준 변화를 고찰하며, ‘억압된 신체’에서 ‘자연스러운 신체’로 이동하는 과정이 여성의 해방적 경험과 맞닿아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브라 웨어는 억지로 몸을 규격화하지 않고, 개인의 자연스러운 체형을 존중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신체 해방감은 여성의 일상 활동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신체 해방감은 단순한 착용의 편안함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신체 해방감은 속옷 착용 경험에서 비롯된 억압적 감각과 대비되는 해방적 감각을 통해 의미화된다. 전통적 속옷이 규범적 여성성을 강조하며 신체를 규율했다면, 노브라 웨어는 신체적 억압을 최소화하고 착용자의 자유로운 신체 경험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기능한다. Bae(2020)는 속옷의 착용 압박이 여성의 심리적 안도감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신체 해방이 곧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소비자들의 신체 경험이 단순한 의복 착용 차원을 넘어, 자유와 자기 주체성의 확보라는 문화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4. 감각 중심 소비
        패션 소비에서 감각적 경험은 단순한 의복 착용의 물리적 기능을 넘어, 심리적 만족과 자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의복은 신체와 직접 맞닿아 촉감·압박감·착용감 등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선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Bae(2020)는 속옷의 압박감과 착용감이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 및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im et al.(2021)은 시판 브라렛의 착용 실험을 통해 압박감이 줄어들수록 착용 만족도와 외관적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와이어·패드 일체형 제품이 소비자의 감각적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감각 중심 소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Shin et al.(2016)의 연구 또한 국가별 브래지어 패턴 비교를 통해, 감각적 착용 경험이 소비자 만족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속옷 광고와 소비 담론 분석을 통해 감각적 경험이 강조되는 양상도 드러난다. Park and Chun(2019)은 여성 잡지 광고에서 레이스·소재·촉감을 강조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감각적 욕구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Kang(2022)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 역시 속옷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불편함·구속’에서 ‘편안함·자기표현’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며, 감각 중심 소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국내 연구의 흐름은 해외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Entwistle(2000)은 패션과 신체의 관계를 분석하며, 의복은 피부와 맞닿는 감각을 통해 신체 경험을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Fletcher(2010) 또한 슬로우 패션 논의에서 촉각적·심미적 만족이 지속 가능 소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즉, 감각 중심 소비와 슬로우 패션은 ‘천천히, 깊게, 오래 입는’ 감각적 지속가능성의 공통 기반 위에 있다. Jung(2017) 또한 윤리적 소비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이 지속가능패션 제품의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구체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 모두 감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소비 행위를 강조하며, 이는 기능적 효용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표현 그리고 가치소비로 확장되는 공통된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각 중심 소비와 슬로우 패션의 개념적 연계를 바탕으로, 노브라 웨어 소비를 신체 해방감, 감각적 만족, 자기 수용, 그리고 실용적 지속가능성이 교차하는 감각적 소비 경험으로 해석한다. 이는 단순히 속옷 착용의 편의성을 넘어,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감각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소비를 실천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5. 자기수용
        자기 수용(self-acceptance)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주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성학과 패션 연구는 이러한 자기 수용이 의복 선택과 소비 행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해왔다. Lee(2020)은 여성들이 패션을 통해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의복이 단순한 외적 치장을 넘어 자기 정체성 확립의 매개체가 됨을 보여준다. 특히 속옷이나 노브라 웨어처럼 신체와 직접 맞닿는 의복은 자기 수용의 여부를 가장 밀접하게 반영하는 영역으로 주목된다. 한국 사회 맥락에서는 탈코르셋 운동과 같은 흐름 속에서 자기 수용의 의미가 재조명되었다.

        Kim et al.(2020)은 MZ 세대의 가치소비 경향을 분석하며, 자기표현과 자율성이 소비 결정에서 중요한 동인임을 밝혔다. 이는 자기 수용이 단순히 ‘신체 긍정’ 차원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감각과 취향을 우선시하고 소비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Fletcher(2010)의 연구 역시 슬로우 패션 담론 속에서 자율성과 자기표현이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하자면, 자기 수용과 자율성은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시선과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체와 취향을 긍정하며, 나아가 소비 행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을 통해 신체 해방감, 감각 중심 소비, 자기 수용, 그리고 슬로우 패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드러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20-30대 여성은 속옷 착용을 어떻게 인식하며, 노브라 웨어를 선택하게 되는 주요 계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노브라 웨어 착용 경험은 20-30대 여성에게 어떠한 신체적 해방감과 감각적 만족을 제공하는가?

        연구문제3. 노브라 웨어 경험은 여성들의 자기 수용과 자율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연구문제4. 노브라 웨어 착용 이후 여성들의 소비 행동 및 구매 기준은 어떻게 변화하며, 이는 슬로우 패션적 가치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연구문제5.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에서 20대와 30대 여성 간의 차이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연령 구분은 기존 세대 연구 및 패션 소비 관련 선행연구(An et al., 2023; Lee & Jang, 2023; Lee et al., 2022a, 2022b; Ryu & Kim, 2023;)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20대와 30대는 모두 MZ세대에 속하지만, 사회문화적 맥락과 소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구분이 필요하다. 20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소비 경험을 중시하며, ‘자기표현 중심의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Lee, 2020; Ryu & Kim, 2023). 반면 30대는 결혼·직장 생활·경제적 안정 등 생애주기적 요인에 따라 제품의 내구성, 실용성, 장기적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보인다(An et al., 2023; Lee et al., 2022). 또한 패션 연구에서도 20대는 유행·감성·표현 중심의 소비자로, 30대는 가치·실용·안정성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구분된 바 있다(Lee & Jang,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세대의 차이를 단순한 연령 구분이 아닌, 감각적 경험과 실용적 지속가능성의 세대별 인식 차이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MZ세대 여성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노브라 웨어 소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고 경험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3.2. 연구 접근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발견 지향적 접근(naturalistic inquiry)으로 수행되었다. Lincoln and Guba(1985)가 제시한 자연주의 탐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존 이론에 제한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MZ 세대 여성들의 속옷 및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과 같은 개인적·심리적 주제를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5년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인터뷰는 약 30분에서 6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20명의 참여자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목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모집되었다. 선정 기준은 여성, 연령 20-39세, 노브라 웨어 착용 경험 보유자로 설정하였으며, 감각 인식에 의학적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명이 참여하였으며, 20대 10명과 30대 10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또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직업, 주요 착용 제품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표집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Instagram, KakaoTalk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활용하여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노브라 웨어 착용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인터뷰 절차,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지원자 중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선별하여 개별 연락 후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인구 참여자의 연령대별 구성과 주요 특성을 요약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interviewees
          
          

        

        
          
            
              	Number
              	Age
              	Occupation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Product used
              	Time of first purchase
            

          
          
            	1
            	21
            	Student
            	Single
            	Mapo-gu, Seoul
            	Wireless bra
            	2018
          

          
            	2
            	21
            	Student
            	Single
            	Seongbuk-gu, Seoul
            	Built-in bra top, Wireless bra
            	2023
          

          
            	3
            	21
            	Student
            	Single
            	Seongbuk-gu, Seoul
            	Wireless bra
            	2023
          

          
            	4
            	24
            	Student
            	Single
            	Seongbuk-gu, Seoul
            	Bralette
            	2022
          

          
            	5
            	25
            	Office worker
            	Single
            	Seungbuk-gu, Seoul
            	Bralette, built-in bra top
            	2020
          

          
            	6
            	26
            	Office worker
            	Single
            	Seongdong-gu, Seoul
            	Bralette, wireless bra
            	2018
          

          
            	7
            	26
            	Office worker
            	Single
            	Seongdong-gu, Seoul
            	Wireless bra
            	2021
          

          
            	8
            	27
            	Office worker
            	Single
            	Gyeyang-gu, Incheon
            	Wireless bra
            	2020
          

          
            	9
            	29
            	Freelancer
            	Single
            	Dongdaemun-gu, Seoul
            	Bralette
            	2020
          

          
            	10
            	29
            	Office worker
            	Single
            	Nowon-gu, Seoul
            	Wireless bra, built-in bra top
            	2017
          

          
            	11
            	30
            	Office worker
            	Single
            	Gyeyang-gu, Incheon
            	Nipple cover, built-in bra top
            	2022
          

          
            	12
            	31
            	Freelancer
            	Married
            	Guri-si
            	Wireless bra, built-in bra top
            	2016
          

          
            	13
            	32
            	Self-employed
            	Single
            	Goyang-si
            	Bralette, built-in bra top
            	2021
          

          
            	14
            	32
            	Homemaker
            	Married
            	Gangseo-gu, Seoul
            	Wireless bra
            	2018
          

          
            	15
            	34
            	Office worker
            	Married
            	Mapo-gu, Seoul
            	Wireless bra
            	2022
          

          
            	16
            	37
            	Self-employed
            	Single
            	Seongdong-gu, Seoul
            	Wireless bra, built-in bra top
            	2019
          

          
            	17
            	37
            	Office worker
            	Single
            	Seo-gu, Incheon
            	Bralette, built-in bra top
            	2020
          

          
            	18
            	37
            	Office worker
            	Married
            	Bupyeong-gu, Incheon
            	Wireless bra
            	2020
          

          
            	19
            	38
            	Office worker
            	Married
            	Seodaemun-gu, Seoul
            	Wireless bra, built-in bra top
            	2012
          

          
            	20
            	39
            	Office worker
            	Married
            	Gangnam-gu, Seoul
            	Bralette
            	2021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편안함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 파일은 연구 윤리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된 후 전사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기존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20-30대 여성 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문의 명확성, 어휘의 적절성, 응답의 자연스러움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문항의 순서를 조정하고, ‘착용 동기’ 및 ‘신체 감각’ 관련 질문을 구체화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보다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도록 면담지를 보완하였다. 최종 인터뷰 질문지는 착용 동기 및 경험, 신체 감각과 심리적 반응,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태도 변화, 소비 및 구매 기준 변화, 그리고 정체성과 자율성 의식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참여자가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과 탐색적 후속 질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다(Braun & Clarke, 2019). 연구자는 먼저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line-by-line으로 분석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코드화하여 상위 테마로 조직하였다.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interrater reliability(코드 간 일치도)를 점검하였으며(Silverman, 1993), 일부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환류하여(member check) 연구의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또한 동료 연구자 검토(peer debriefing)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20-3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braless wear consumption experience.
        
        

        

      

      
        4.1. 속옷 인식 및 노브라 웨어 선택 계기
        
          4.1.1. 불편하지만 일상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류
          20대 여성들에게 속옷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매일 입어야 하는 옷”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성이라면 속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속옷 착용은 신체적 불편함보다 단정함과 예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편안함보다는 습관과 사회적 시선에 순응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된 것이다. 또한, 속옷 착용의 불편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내해야 하는 일상적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타났다. 구매 기준은 기능성보다는 가격과 실용성, 그리고 “필수적 의복”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노브라 웨어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친구의 추천이나 온라인 광고 등 우연한 계기를 통해 시작되었다.

          
            “여자는 속옷을 입어야 된다, 불편해도 땀을 흘려도 가려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따라다녔는데” (C)
            “속옷은 입어야 된다, 필수로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F)
            “여행 갈 때도 속옷은 꼭 챙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면서 하나의 자기 관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E)
            “저는 큰 컵을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꼭 입어야 하는 의류라고 생각합니다.”(G)
          

        

        
          4.1.2. 신체 보완과 옷맵시를 위한 필수 도구
          30대 여성들은 속옷을 단순히 신체를 가리는 의복이 아니라, 몸매를 보정하고 옷맵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하였다. 사회생활과 출산, 체형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속옷의 기능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들은 ‘지지력’, ‘커버력’, ‘핏 유지’와 같은 구체적인 기능 요소를 제품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신체 변화로 인한 압박감과 불편함이 누적되면서, 일부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노브라 웨어를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저는 속옷을 그냥 옷을 잘 입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가슴이 좀 큰편이라서 항상 옷 핏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작아 보일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어서 미니마이저 브라를 많이 입었는데 와이어가 있어서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작아 보이게 해주는가였는데 요즘은 편안함이랑 지지력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N)
            “저는 다 감싸주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짝가슴이어가지고 한쪽에 맞추면 또 한쪽이 작고 이래서 항상 다 되는 걸로 위주로 입어요.” (M)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소재랑 커버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민감성 피부이기도 하고 약간 가슴이 작은 게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P)
          

        

      

      
        4.2. 신체 해방감과 감각적 만족
        
          4.2.1.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와 자기 표현
          20대 여성들에게 노브라 웨어는 단순한 속옷의 대체재가 아니라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와이어 브라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느끼는 해방감을 “자연스러움”과 “자기 주체성의 회복”으로 해석하였다. 즉, 몸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감각과 편안함에 맞추는 경험이 하나의 자기표현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신체적 편안함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감각적·정서적 해방으로 확장되었다.

          
            “와이어브라랑 비교했을때 자유, 압박감이 아예 없으니까 뭔가 자연스러움? 자연의 섭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옥죄이는게 없어지니까요.” (I)
            “그냥 내 몸을 감싸고 있다 정도? 압박감이 없고, 받쳐주긴 하니까 편한게 제일 좋더라고요.”(F)
            “처음 착용했을 때 부드러운 면이 편안하게 감싸줬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노브라 웨어는 결국 남이 봤을 때 보기 좋은 것이 아닌 나에게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의류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G)
          

        

        
          4.2.2. 기능적 불편 해소와 신체적 안도감
          30대 여성들은 노브라 웨어 착용을 통해 압박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 해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들에게 해방감은 20대의 ‘감각적 자유’보다 건강과 기능적 편안함에 가까운 경험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 장애 완화, 어깨나 등 통증 감소 등 구체적인 신체적 변화를 언급하며, 노브라 웨어를 “생활 속 안도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소화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와이어 입으면 밥 먹고 항상 풀었거든요. 근데 노와이어 입고 나니까 그런게 없어서 엄청 좋았어요.”(M)
            “와이어를 입었을 때는 속이 눌리거나 가스가 찰 때가 많았는데, 노와이어를 하고 나서는 그 점이 많이 해소됐어요.”(L)
            “노와이어 제품을 입었을 때 집에 와서도 벗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오면 무조건 벗었거든요.” (K)
            “저는 와이어가 가슴 아래쪽에 닿는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게 조이는 느낌이 있어서...노브라 웨어는 그런게 없으니까 훨씬 편했어요.” (E)
            “확실히 답답함이 줄어든 게 제일 크고,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안 아프다는 게 놀라웠어요.”(N)
          

        

      

      
        4.3. 자기 수용과 자율성
        
          4.3.1.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난 자기 수용
          20대 여성들은 노브라 웨어 착용을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인위적인 체형 보정에서 벗어나 본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장해 나갔다. 즉, 외부의 규범적 시선보다 자신의 감각과 취향을 중심으로 한 자기 수용적 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착용 경험을 넘어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면서 조금 더 남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G)
            “내 자신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E)
          

          또한, 20대 여성들은 소비를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속옷 선택에서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감각적 만족을 우선시하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주체적 소비 태도를 강화하였다.

          
            “요즘은 저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속옷은 결국엔 내가 입게 되는 옷이기 때문에 저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G)
            “그냥 제 만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제가 입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F)
            “속옷이 어쨌든 안에 있는 옷이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취향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속옷이라, 취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E)
          

        

        
          4.3.2. 실용적 안정성 중심의 자율성
          30대 여성들의 경우, 자기 수용보다는 실용성과 안정성 중심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노브라 웨어를 ‘자유’보다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일상적 의복으로 인식하였으며, 자기표현보다는 기능적 효용과 지속 가능한 착용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 그냥 불편하지 않으니까 편한 걸로 입는 거죠.” (L)
            “노브라 웨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선택지가 넓어져서 편한 걸 고를 수 있다는 게 더 컸어요.” (O)
            “저는 제 몸에 대한 인식은 원래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단지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디자인보다는 착용감이 우선이에요.” (K)
          

          이는 20대의 자기 표현적 소비와 달리, 30대에서는 생활 속 안정감과 효율성 중심의 소비로 전환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장과 가정생활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며, 자기 수용보다 지속 가능한 편안함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편해서 입는 거죠. 사실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것보다도 회사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입기 편해야 하니까 무조건 노와이어 위주로 찾게 됐어요.” (L)
            “오래 입을 수 있고 세탁했을 때 틀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속옷은 보여주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은 무조건 안정감과 편안함이에요.” (O)
          

        

      

      
        4.4. 소비 행동과 슬로우 패션 인식
        
          4.4.1. 즉각적 편안함에 집중한 재구매 의도
          20대 여성들은 노브라 웨어 착용 후 즉각적인 신체적 편안함을 핵심 만족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제품의 내구성이나 환경적 가치보다는 ‘지금 입었을 때 얼마나 편한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였고, 착용 후 만족감이 높을수록 동일 브랜드나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감각적 경험이 소비 판단을 주도하는 즉시적·경험 중심 소비 행태가 나타났다.

          
            “저는 그냥 광고 보고 한 번 사봤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똑같은 브랜드에서 몇 번 더 사게 된 것 같아요.”(H)
            “노브라 웨어 입으면 확실히 그냥 몸이 편해져서 자꾸 손이 가요. 한 번 편하다고 느낀 브랜드는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조건은 크게 안 보는 편이에요.”(D)
            “디자인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입었을 때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편하면 똑같은 거 여러 장 사서 돌려 입어요.” (A)
          

          이들은 착용감의 즉각적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으며, ‘편안함’이 곧 구매와 재구매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조건보다 그냥 지금 편한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H)
            “가격이랑 편안함만 봐요. 편하면 그냥 또 사고, 안 맞으면 다시는 안 사요. 결국은 입어보고 몸이 편한지가 제일 커요.” (B)
            “솔직히 내구성이나 오래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입었을 때 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불편하면 아무리 비싸도 안 입게 되니까.” (E)
            “편안함이라는 가치만으로도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면 결국엔 손이 가지 않고 입지 않기 때문에 … 속옷은 나에게 맞는 옷을 꼭 사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편안하고 나에게 잘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G)
          

        

        
          4.4.2. 내구성과 세탁 용이성에 기반한 실용적 소비
          30대 여성들은 속옷을 매일 착용하는 실용적 의복으로 인식하며, 제품의 내구성과 세탁 용이성, 장기적 편안함을 구매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즉, 이들의 소비는 감각적 경험보다는 실질적 기능성과 유지 관리의 편리성에 기반하였다.

          
            “저는 디자인보다는 착용감이나 편안함이 많이 느껴져야 계속 쓰는 편이에요. 오래 쓸 수 있는지, 세탁했을 때 얼마나 덜 틀어지는지를 많이 봐요.”(O)
            “속옷이라는 게 결국 매일 입는 거라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빨래도 쉽고 보관도 간편한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K)
          

          이러한 인식은 ‘매일 입는 옷은 오래 입어야 한다’는 실용적 가치관을 반영하였다.이들에게 노브라 웨어는 자유나 표현의 상징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실용복으로 자리 잡았다.

          
            “노와이어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소재를 꼭 보게 돼요. 통기성 있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고, 매일 입으니까 내구성이 약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L)
            “디자인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편안함이 중요해요. 솔직히 남한테 보여주는 옷이 아니니까, 세탁에도 잘 견디고 오래 쓰는 게 제 기준이에요.”(T)
          

        

        
          4.4.3. 슬로우 패션적 가치와의 잠정적 연결
          직접적으로 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슬로우 패션의 가치와 맞닿아 있었다. 특히 30대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으며, 이는 즉각적 만족에서 지속가능한 사용으로의 소비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속옷을 구매할 때 무조건 와이어 없는 걸 찾고, 소재도 통기성 있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매일 입는 거니까 오래 가야 하거든요.” (L)
            “출근할 때는 하루 종일 입어야 하니까 내구성이 좋아야 해요. 세탁해도 쉽게 망가지면 다시 안 사게 되더라고요.” (M)
            “노브라 웨어에서도 지지를 조금 해주면서 오래 쓸 수 있으면 계속 입고 싶을 것 같아요.” (T)
          

          이러한 결과는 Fletcher(2010)가 제시한 슬로우 패션의 윤리적·환경적 지속가능성과는 구별되며, ‘몸으로 체감되는 편안함’과 ‘생활 속 실용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감각적 슬로우 패션의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4.5. 세대별 차이
        
          4.5.1. 자기 정체성과 표현으로서의 경험
          20대 여성들에게 노브라 웨어는 단순한 속옷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들은 압박에서 벗어나는 물리적 해방감을 넘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적·정서적 자율성을 경험하였다. 즉, 노브라 웨어는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기보다 개인적 취향과 자기 수용을 신체를 통해 드러내는 자율적 표현 행위로 인식되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제가 편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
            “저는 원래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신체 일부가 보이더라도 그냥 저 자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 몸을 편하게 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노브라 웨어는 자유의 상징이에요. 내 몸을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I)
            “노브라 웨어는 저한테 편안함과 해방감이에요. 꼭 정해진 틀대로 입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옷 같아요.” (G)
          

          20대 여성들은 노브라 웨어 착용을 통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 중심의 정체성 인식을 강화하였다. 이는 신체 해방감에서 출발해 자기 수용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전환이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자율적 소비 행위로 연결되었다.

          
            “노브라 웨어를 입으면서, 굳이 몸을 보정하려는 필요를 덜 느끼게 됐어요. 그냥 제 체형을 인정하게 된 거죠.” (C)
            “노브라 웨어는 저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옷 같아요.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해방감을 느꼈어요.” (E)
          

        

        
          4.5.2. 실용성과 지속성의 경험
          30대 여성들은 노브라 웨어를 기능적 해방과 생활 편의성의 도구로 인식하였다. 들에게 ‘해방감’은 자기표현보다는 신체적 안정감과 실용적 효용에 더 가까운 개념이었다. 즉, 노브라 웨어는 꾸미기 위한 옷이 아닌, 일상 속 편안함과 내구성을 추구하는 실용복으로 자리 잡았다.

          
            “노브라 웨어는 솔직히 꾸미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사는 거라서, 저는 무조건 오래 입을 수 있고 안정적인 걸 고르는 편이에요.”(S)
            “속옷을 구매할 때 무조건 와이어 없는 제품을 선택하게 됐고, 소재도 통기성 있는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편하려고 입는거니까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속옷이나 편안함이라는 가치가 구매 결정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L)
            “편하게 입고 싶은데 가슴이 크다 보니까 지지를 못해줘서 그렇게 입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노브라 웨어에서도 가슴 밑에 부분을 조금 지지해 주면 입고 싶을 것 같아요.” (T)
          

          즉, 노브라 웨어는 자기 표현보다는 장기적 편안함과 효용을 제공하는 실용적 소비의 의미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는 몸매 보정보다는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세탁해도 원단이 유지되는지를 더 보게 됐어요. 결국 매일 입는 건 실용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R)
            “노브라 웨어는 솔직히 꾸미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사는 거라서, 저는 무조건 오래 입을 수 있고 안정적인 걸 고르는 편이에요.”(T)
            “저는 속옷 살 때 제일 먼저 오래 입을 수 있는지를 봐요. 아무리 예뻐도 몇 번 세탁하면 틀어지는 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P)
          

        

      

    

    

  
    
      5. 결 론
      본 연구는 20-30대 여성 20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대 여성은 속옷을 불편하지만 일상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필수적 불편’으로 인식하고, 주로 친구의 권유나 SNS 광고 등 비교적 즉각적이고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 노브라 웨어를 접하였다. 반면, 30대 여성은 속옷을 몸매 보정과 핏 유지의 기능적 도구로 인식하며, 출산이나 체형 변화에 따른 신체적 불편 해소를 위해 노브라 웨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속옷의 기능성과 미적 규범을 강조한 Lee(2020)과 Park and Chun(2019)의 연구 결과와 달리, 속옷이 더 이상 ‘보정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노브라 웨어 착용은 세대에 관계없이 압박감·통증·흉터 등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대는 이를 자유와 자기표현의 확장으로 해석하며 촉감·밀착감 등 감각적 편안함에 주목한 반면, 30대는 통증 완화·소화 개선 등 기능적 효용성 차원에서 의미화하였다. 이는 노브라 웨어가 단순한 속옷 대체재가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문화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Entwistle(2000)이 제시한 “의복은 신체를 규율하고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실천”이라는 관점을 확장한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의복을 통해 사회적 규율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그 규율에서 벗어나 신체적 해방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능동적 소비자로 나타났다.

      셋째, 20대 여성은 노브라 웨어를 통해 인위적 체형 보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과 취향을 우선시하며 자기 정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반면, 30대 여성은 실용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며 일부만이 자기 수용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Kim(2019)의 탈코르셋 담론이 제시한 저항적 페미니즘의 관점과 연결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브라 웨어를 일상적이고 비저항적인 자기 수용의 실천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즉, 여성의 몸은 사회적 갈등의 장이 아닌, 개인의 감각과 자기 인식이 구현되는 생활의 공간으로 재해석되었다.

      넷째, 소비 행동의 차원에서 20대는 즉각적인 착용감 중심의 반복 구매 경향을 보인 반면, 내구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였다. 반대로 30대는 내구성, 세탁 용이성, 장기적 편안함을 구매 기준으로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한다’는 슬로우 패션 가치와 밀접히 연관되었다. 이 결과는 Fletcher(2010)가 제시한 슬로우 패션 개념, 즉 감각적 만족과 실용적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소비 실천과 맞닿아 있다. 다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윤리적·환경적 담론보다는 ‘편안함’과 ‘오래 입을 수 있음’ 이라는 체감적 기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몸으로 느끼는 지속가능성’ 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우 패션 개념을 환경적 차원을 넘어, 일상적이고 감각 중심적인 소비문화로 확장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20대와 30대는 모두 노브라 웨어를 통해 신체적 해방과 편안함을 경험했으나, 20대가 자기표현과 정체성 중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반면 30대는 실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주된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세대 간 상이한 해석은 노브라 웨어 소비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여성 소비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노브라 착용을 페미니즘적 저항의 상징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시각 Kim(2019)과 Park and Chun(2019)을 확장하여, 노브라 웨어 소비를 세대별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차이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비 경험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5.1. 시사점
        
          5.1.1. 학문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속옷 연구가 주로 맞음새(fit)와 신체 만족감 간의 관계에 집중해 온 한계를 넘어, 속옷을 억압과 해방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문화적 장치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속옷 소비가 단순한 기능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 인식과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 한국의 탈코르셋 및 노브라 운동 연구가 주로 페미니즘적·저항적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를 일상적 소비 경험의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그 결과, 노브라 웨어는 사회운동의 표상에 국한되지 않고, 20-30대 여성들의 소비 행위 속에서 신체적 편안함, 자기 수용, 자율성의 경험으로 구체화됨을 밝혔다. 이는 페미니즘 담론이 소비문화 연구와 교차하는 지점을 확장적으로 조명한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을 자기 표현의 매개로 본 기존 논의를 토대로,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이 단순한 의복 선택을 넘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실천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인위적 체형 보정에서 벗어나 본래의 신체를 긍정하고, 개인의 감각과 취향을 우선시하는 과정이 소비 경험 속에서 구현됨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존 20-30대 소비 연구가 가치 소비와 슬로우 패션 실천을 강조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속옷이라는 특수한 의복 영역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20대 여성은 즉각적 편안함과 자기표현을 중심으로 경험을 해석한 반면, 30대 여성은 내구성·실용성·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비 경험이 세대별로 상이한 의미로 구조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세대 간 소비문화 해석의 차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속옷 연구, 여성학, 소비문화 연구를 교차적으로 연결하면서,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을 통해 몸·패션·자율성의 관계를 재해석하였다. 이는 향후 여성 소비자의 경험을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닌 사회문화적·가치 지향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5.1.2. 실무적 시사점
          첫째, 속옷 산업의 제품 기획에 있어 세대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대 여성 소비자들은 즉각적인 편안함과 자기표현을 우선시하므로, 다양한 디자인·소재의 실험적 제품(예: 브라렛, 니플 패치, 캡 내장형 의류 등)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30대 여성들은 실용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장시간 착용에도 불편이 없고 내구성이 높은 제품군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속옷 기업이 연령대별 소비자 경험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제품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마케팅 전략의 측면에서 20대는 SNS 광고·인플루언서 추천과 같은 즉각적 경험을 통한 구매 전환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제품 리뷰·착용 후기와 같은 객관적 검증 요소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세대별로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20대에는 감각적 해방감과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30대에는 건강·편안함·내구성을 강조한 실증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성과 슬로우 패션 가치를 실질적 경쟁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30대 여성들은 내구성과 세탁 용이성을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곧 슬로우 패션적 가치와 연결된다. 따라서 브랜드는 “오래 입는 속옷”, “환경 친화적 소재와 생산 공정”을 강조한 제품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장기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트렌드 대응을 넘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다.

          넷째, 소비자 교육 및 경험 제공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일부 소비자는 노브라 웨어에 대한 선입견이나 기능적 불안감으로 인해 구매를 주저하였으나, 실제 착용 후 편안함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브랜드는 체험 행사, 샘플링, 온라인 후기 공유 플랫폼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경험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5.2. 본 논문의 한계
        첫째, 표본의 한정성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 20-30대 여성 20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지역·세대·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이나 지방 거주자의 경험은 본 연구에서 배제되어, 세대 간 확장적 논의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연구 방법의 제약이다. 질적 연구는 심층적이고 풍부한 서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의 해석과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특정 맥락에서의 탐색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5.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장기적 추적 연구가 요구된다. 패션 및 소비 문화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므로,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노브라 웨어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차원적 요인 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형, 경제적 수준, 직업군, 사회적 관계망, 미디어 노출 정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노브라 웨어 소비 경험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천적 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예컨대 브랜드별 마케팅 전략, 신소재 개발, 지속 가능한 속옷 생산 등 산업적 측면과 연결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논의가 실무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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